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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음식이야기▪ ▪

고정열- -

고향은 어디인가* ?

원래 태어난 고향은 위미 시집 온 것 위미에서는 물질 안하고 보목리에 시집 온 후에 했다. . .

보목에서 많이 잡는 해산물은* ?

주로 소라 다르 ᄓᅥᆺ은 해삼 성게 옛날에는 오분자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분자기가 없어 보. , , .

목에서만 특별히 나는 건 없고 두루두루 나요

처음 시작*

생활하려고 물질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는 조금 했지 친정 어머니가 물질을 했으니까 그 때는. . .

조금 거기에서도 하고 시댁은 물질 안하는 집안이었고.. .

보목은 어디로 물질 나가나* ?

이 앞에 하는데 부두 동쪽으로 작업하고 보목리가 세 군데서 작업을 하는데 다리 중간으로는

여섬 앞에 서쪽 입구 사람들은 서쪽으로 검은 여 경계선으로 동쪽으로 하고 첫 번째 여기 왔.

을 때 조합원 어르신들이 많아 명이 됐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없으니까, 100 .

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은 명 반쪽 정도 나이도 있고 여기에서 가장 어린 나이가 살 여57 . . 59 .

기서 배우려는 사람은 없어요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녀들이 있어서.

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하는데 보목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세 지금도 물질 하셔 보목89 .

리는 배 타고 물질 안하고 가에서만 법환리는 가끔씩 배타고 하효는 가에서 하는 사람도 있.

고 배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

어느 정도나 작업*

시간이 물 때에 따라 가는데 그전에는 처음 작업할 때 년 전에도 한달에는 일 쉬고 계20 2~3

속 작업 해서 한달동안 바다만 잔잔하면 물 때 사리 안 가리고 계속 했는데 중간에 오면서,

소라 판로 등으로 날짜를 제한해 아침에 우리가 한달에 작업을 두물 날부터 하는데 두물날.

아침 시부터 하면 시까지 시간 동안 시간은 최하 또 빨리 갈 때는 시 부터 가9 2~3 , 6~7 , 5 . 8 30

기도 하고 나오지 않고 계속 바다에서 작업해 그것도 고역이지,

잡아온 해산물 밥상에 잘 올리나* ?

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생활하고, ..

물질 갈 떄 가지고 가는 음식*

해녀들이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은 진통제 머리 아프고 하면 진통제 거의 다 먹어요 수압 때. . .

문에 머리 아프고 귀 당기면 약도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 엑티피티 먹고 뇌선 먹는 사람. ,

게보린 먹는 사람 타이레놀 먹는 사람 여러 가지,

각 해산물별 조리법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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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라1.

소라 옛날 어머니네 작업허실 때는 삶아서 서귀포 시장에 받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서 삶아서,

팔고 수협에 팔고 했는데 요즘은 삶아서 파는 건 없고 수협 입찰 집에서 먹을 때는 그것이,

귀한 거니까 먹지 않고 조금씩 제사 때나 먹고 소라 젓갈 소라적할 때는 삶아서 하고 젓갈, , .

할 때는 전복과 같이 섞어서 게웃하고 같이 전복하고 같이 섞어서 깨 참기름 마늘 넣고 무, ,

치면서 바로 먹고 소라젓갈은 며칠 놔 둬도 괜찮아 성게에 버무려서 바로 먹는 거 소라가, . ..

귀하니까 집에서는 무쳐서 못 먹어 하나 둘 삶아서 먹고 구워도 먹고 생채 썰어서 초장 찍어.

날로 먹고 집에서는 소라물회 잘 안해 먹지, ,

해삼2.

해삼은 가지고 가서 먹을 때는 미역 넣고 같이 해서 먹고 해삼은 많이 갖다가 먹지 몸에 좋. ,

은 거니까 해삼은 그냥 썰어서 생채로도 먹고 물회로도 먹고 된장 양념으로 이 안 좋은 사. .

람들은 살짝 물 끓는 물에 넣으면 부드러워져 제주도에서는 말려서는 안 해 생채로 아니면. .

데쳐 먹는 거 그 외에는 기침 아이들이나 어른들 기침이나 천식에 꿀에 재웠다가 먹으면 그. ,

렇게 좋아 날로 썰어서 꿀에 같이 끓여서 꿀과 해삼 넣고 끓이면 변하지 않아 해삼이 녹으. .

면서도 남아 있어 기침이나 천식에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대 지금도 나는 그렇게 먹어 아이. . ,

들도 기침에 안 듣는데 그거 해서 주면 기침 끊어져 그런데 먹기가 거북해 꿀 잰게 먹기가. .

힘들어 비린내가 많이 나 원래 해삼이 막 비린내가 나 약으로는 최고 아기들도. . . ..

우미3.

우미는 삶아서 그것을 여름에는 냉국으로도 먹고 반찬으로 먹고 썰어서 간장에 양념해서 버무

려서 바로 먹고 냉국 할 때에는 콩가루에 섞어서 냉국하면 맛있어 여름에는 많이 먹어, , .

군소4.

지금도 먹어 삶아서 잘 깨끗이 밀어서 오이에다 초장 무쳐서 새콤 달콤하게 하면 맛있어 생, ,

건 안 먹어 까만 것에 흰 점 박아진 것은 먹고 노란 것에 흰 점 박힌 것은 안 먹어 노란 건, ,

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종류가 다른 거니까 군소는 찍어 먹는 거 무쳐 먹는 것 정도. .. ..

적도 안 되는데 육지에서는 제사상에 올린다는데 제주도는 그런 것 없어 육지에 가 보니까,

제사상에 삶아서 올리던데 제주도는 안 해

청각5.

청각은 삶아서 초장에도 먹고 같이 오이에 섞어서 나물 삶아서 같이 냉국으로 된장 넣어서..

말려서는 김치에 넣고 양념할 때는 같이 넣어서 양념하면 김치하면 맛있어 속 만들 때 같이.

물에 불려서 양념에 같이 버무려서 김치 속 버무릴 때 같이 버무려 엿 만들어 먹은 건 없어. .

우리 어머니 그걸 해다가 쌀도 없고 하니까 보리쌀 갈아다가 ᄌᆞ배기해 소라 썰어 넣고 하면,

그렇게 맛있어 국물은 그냥 물로 옛날에는 다른 육수도 없고 소라 썰어 넣고 보리쌀 갈아다, .

가 가루로 만들어서 ᄌᆞ배기 해 먹었지 소라 넣고 그렇게 맛있어 지금도 별미로 해 먹어 보. .. ,

고 싶은데 못해 보리쌀을 갈아 와야 해서,

미역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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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역 많이 나 옛날에는 말려서 그것으로 돈도 하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양식미역이 많,

이 난 후에는 관광지에서는 말려서 육지 사람들한테 많이 파는데 보목리 사람들은 말리지 않

고 임시 처음 날 때 월 월에 많이 해 두었다가 냉동 시켜 날 것으로 냉동 시켰다가 조금3 , 4 ,

씩 먹을 만큼씩 쓰고 국도 여기 사람들은 그걸로 안 끓여 육지 미역으로 끓이고 그것은 날, ,

미역으로만 먹고 냉동하면 더 부드럽고 더 좋아 안 씻고 짠물 그대로 냉동했다가 꺼내서 빨, ,

면 잘 빨아져 더 부드러워 원래 미역처럼 옛날에 귀 먹었지 데쳐서 뜯어 먹어 구워 먹거. . .. . .

나 줄기는 먹을 줄 몰라 해녀들은 해다가 미역 줄기로 해 먹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, ,

서 잘 안 해 먹어 몰라서 해녀들은 파랗게 데치고 잘 찢어서 볶아서 반찬으로 다시다에 소, , ..

금 넣고 기름장에 볶으면 맛있어,

톳7.

톳은 데쳐서 반찬으로 먹고 갈아 먹는 것은 안 보고 말렸다가 여름에 반찬으로 무쳐서 새콤, . ,

달콤하게 된장으로 부추나 양파 넣고 그전에는 밥도 해 먹었다는데 난 안해 봤어. . .

성게8.

성게는 그래로 국 끓여서 먹고 날 걸로 먹고 젓이라고 해 봐야 소금 조금 했다가 먹는 거, , ,

생 것에 짭쪼름한 성게 맛으로 성게 쪄서 먹어 까서 알을 쪄서 옛날에는 삶아서 파 먹었다. , ,

는데 지금은 그대로 날 것으로 찔 때는 계란찜처럼 쪄.. .

문어9.

문어는 삶아서 먹고 제사 떄 주로 쓰지 적할 때는 양념은 간장에 기름장에 버무려서 썰어서,

꼬치에 꿰서 산적처럼 상에 올렸다가 나눠 먹고 문어는 생것으로 안 먹어 물회도 안하고, . . .

초무침하고 죽 끓이고 통째로 넣고 푹 삶아 닭살처럼 찢어서 죽 끓이면 맛있어 인삼도 넣고. .

같이 끓이면 보약이야 아주 작은 것은 날 것으로 먹고 질겨서 그런지 생것으로 안 먹어 안. , ,

봤어.

오분자기10.

몇 년 안 났다가 올해 가에서 몇 씩 했대 전복보다는 흔했지 옛날에 와 보니까 오분자기kg , .

많이 나서 영업도 많이 하고 죽 끓여 먹고 전복죽 끓이는 것과 똑 같이 전복은 적게 나오니.. .

까 그렇지 전복이 전복이지 오분자기가 전복보다 싸 자연산 전복하고 오분자기하고 비교하. ,

면 반값이야 당 오분자기는 만원 자연산 전복은 만원 젓갈도 담가 먹고 적도 꿰고. 1kg 6 , 12 . , .

전복보다는 덜 비싸니까 젓갈할 때는 소라젓갈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하고.

그 옛날에 그랬지 소금으로 간하고 그냥 대부분 쪄 먹을 때는 기름장해서 간장 얹어서 져서. ,

먹고 육지 양념 꼬막 하듯이 국 끓여 먹고 미역에 성게 넣고 통째로 오분자기 넣고 국물 다, .

른 것 안 넣고 미역만 넣고 간은 간장으로 하고.

보말11.

보말은 까서 먹고 국 끓여 먹고 죽 끓여 먹고 고사리에 넣어 볶아서도 반찬하고 고사리에 삶.

은 보말 꺼내서 고사리에 넣고 양념해서 볶아서 보말 국할 때는 삶아서 꺼낸 후 내장 주무..

른 다음 일어서 그 국물에 메밀 가루 넣어서 하면 맛있어 메밀가루 안 넣으면 맛 없어 걸쭉, ,

하게 간은 조개 다시다 쓰고 소금 넣고.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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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말은 무쳐 먹진 안했어 집에선 재미삼아 까 먹었어 옛날에는 수협에서 일본으로 수출하, .. ,

는 보말이 있었는데 육지로 수출하는 보말은 길쭉하고 여기서 잡아다 먹는 보말은 까맣고 납

작해 수협에 입찰할 때는 그 보말은 여기서 잡지도 못하게 하고 따로 관리했지 해녀들 들면, .

도 하고 했지 맛은 똑 같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일본 했는데 납작한 것은 안 했어 보말100kg . .

칼국수도 하고 보말국도 하고..

배말12.

벨망 여기서는 오갈이라고 해 그것도 해다가 수제비도 해 먹고 갈아서 데치면 알맹이 따로, , ..

나오면 놔 두고 갈아서 죽도 끓여 먹고 안 갈아 먹는 사람은 소쿠리에 놔서 내장 국물 나오,

게 해서 먹고 볶아 먹는 건 잘 안해 보고 젓갈 못해 작아서 큰 것은 가끔 보이고 작은 것, .. , .

만 보여

굼벗13.

굼벗은 떼다가 무쳐 삶아서 무쳐 여러 가지 양념 넣고 새콤 달콤하게 무쳐 물회도 안 하고, , , .

파래14.

안나 파래는 나도 먹지 않아 파래는 여기서 안 먹어 봤어, . .

깅이15.

깅이는 삶아서도 먹고 죽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죽 끓일 때는 갈아서 일어서 했지. ,

옛날에는 갈 데가 없어서 방아에 넣고 빻아서 해서 먹었지 깅이 몸에 좋다고 옛날에는 다리.

아픈 사람들 빻아서 엿도 해 먹었지 좁쌀과 엿기름으로 해서 많이 먹었지 깅이엿 볶을 때는, . .

아무 것도 안 넣고 기름 식용유 바글바글 끓으면 게 자체가 짜니까 양념 필요 없이 식용유,

끓을 때 담그면 빨갛게 나와 그러면 그거 그대로 손님들 드리고 튀길 때는 밀가루나 튀김, .

가루 무쳐서 하고

감태16.

감태는 먹어 보지 안했어 약으로 나간다고 해서 수출하고 그랬는데 먹어보진 않았어 감태, ,

엄청 올라와 월 되면 엄청 올라와 여기서 썩어서 쳐 져 버려 옛날에는 다 걷어다가 팔, 8~9 , .

았는데 요즘은 하다보면 너무 고돼서 내 버려 위미리 쪽에서는 지금도 말려서 팔아 받아가, ,

는 데가 있어 우리는 받아 간다고 해도 안 해 사람들이 그거 하면 지쳐서 그 전에는 올리면, . .

감태 말려서 돈 많이 받았지 지금이 더 비싸지 근데 옛날에는 돈 벌이가 없어서 그거랃 했. .

지만 지금은 나가면 힘 안들이고 돈 버니까 안 하지

돌 멍게17.

나와 그런데 해 먹을 줄 몰라서 하나 둘 나오니ᄁᆞ 그냥 거기서 까 먹고 말아,

ᄆᆞᆷ18.

모자반 옛날에는 났는데 오염돼서 하나도 안 나와 올해 월에 씨 갖다가 양식했어 모자반. 4 ,

갖다가 씨 뿌리려고 하고 있어 예전에는 데쳐서도 먹고 말렸다가 돼지국물에 끓여서도 먹고. ,

무쳐서도 먹고 생채로 데쳐서 무쳐 먹고 말렸다가 돼지 국물에 ᄆᆞᆷ국해 먹고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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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시리19.

가시리 가시리도 안 먹어 봤어 가시리는 풀 해다가 방에 도배할 때 바렸다가 풀 쒀서 방에? .

바르고 먹는 건 몰라.. .

보목리에서는 자리가 많이 나죠 해녀들 같이 작업하나 자리로는 뭐 해 먹나* ? ? ?

배만 자리로는 다 해 먹는데 찌개를 못 해 먹어 그대로 통째로 넣고 국 못 끓여 먹고 물회. , . ,

젓 초장 찍어 먹고 무쳐먹고 다 해 먹는데 이걸로 찌개는 안해 먹어 봤어 국 끓여 먹진 안, ,

해 봤어 여기는 자리는 그게 없어 다른 거 다 하는데 구워 먹고 조려서도 먹는데 국하고. , ..

탕은 해 먹는 걸 몰라 자리철은 월 일 시작하면 월 말까지 그전에는 계속 잡았는데 산, 3 26 7 .

란기에 쉬고 월 일부터 또 잡아 그러면 겨울에는 잡으러 가는 배 안가는 배 해서 한 달10 1 , ,

이나 한달 반 잡으면 또 안해,

해녀 집에서 경조사 때 나오는 특별 메뉴는* ?

옛날에 집에서 할 때에는 소라젓갈 해산물 그거밖에 없어 성게국에 장례식 때는 소라 조금, , .

넣고 국 끓였지 미역 넣고 맑게 미역하고 소라만 넣고 생각한 집에서 아침에 장례식 하면, . ..

아침에 조반 먹을 때 그거 했지.

해산물 중에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* ?

주사 영양제 해 먹는 사람은 해 먹는지 몰라도 잡은 것 중에는 딱히 어쩌다 한 번씩 전복, . .. .

물질갈 때 가지고 가는 비상식량은* ?

가져 가는 것은 없고

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은* ?

성게 성게는 먹어져. .

물질하게 된 계기는* ?

생활해야 되니까 친정에서 어머니 따라 조금씩 다녔는데 시집 오니까 살려니까 했지.

시집 온 후에는 년 어릴 때는 친정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한 것은 년45 . . 45 .

거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*** . ***


